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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근할 때 잊지 않고 사무실

의 전원을 끈다. 2. 출퇴근용 승

용차를 경차로 바꾼다. 3. 집안

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를 모두 

절수형으로 바꾼다. 4. 소고기

를 먹지 않고 콩으로 단백질을 

섭취한다.

위의 보기에서 지구온난화의 

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개인의 실천 

행동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무엇일까? 정답은 4번이다. 

모든 육류를 거부하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, 

전체 식단에서 단지 소고기만 콩으로 바꾸는 데도 과연 

그처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?

‘사이언스타임즈’(sciencetimes.co.kr)에 따르면 생태

영양학 전문가인 헬렌 하와트와 오리건주립대학 연구

진 등은 모든 미국인이 소고기 대신 콩을 먹는 단 한 가

지의 변화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산했다. 자동

차를 그대로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에너지 생산 및 소

비 구조도 그대로이며 닭고기나 돼지고기 등도 지금처

럼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서였다.

결과는 놀라웠다. 소고기 대신 콩을 먹는 것만으로도 

2020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46~74% 

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. 또한 미국 전체 경작

지의 42%를 소의 사료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

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우선, 소가 먹는 사료만 따져도 어마어마하다. 약 4만 

마리를 기르는 대형 축산농장에서 소를 먹이는 데 드는 

사료를 공급하려면 매일 1000톤의 콩을 사용해야 한다.

UN의 통계에 의하면 곡식을 재배하는 전 세계 경작지

의 33%가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용 작물 재배에 사

용되고 있다. 또한 풀이 자라지 않는 동토를 제외한 전 

세계 땅의 26%가 가축을 방목하는 목초지로 쓰인다.

소는 사료에서 섭취한 칼로리

의 대부분을 자신의 성장 등을 

위해 사용한다. 따라서 인간이 

소고기를 섭취할 때 얻는 칼로

리는 그 소가 살아 있을 때 섭

취한 콩의 칼로리보다 훨씬 적

다. 콩을 그대로 먹으면 전체 인

류가 얻는 식량이 훨씬 많아질 

텐데, 소고기로 전환되는 과정

에서 그만큼 에너지 및 칼로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.

반추동물인 소가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

메탄가스도 기후변화에 치명적이다. 메탄가스는 이산

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1배나 더 크다. 소를 방목해 

기를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베어버린 나무를 비롯해 사

료 공장 및 축사가 차지하는 토지 비율도 상당하다. 게다

가 소고기의 냉동 저장 및 운반에 따르는 온실가스 발생

량도 계산해야 한다.

미국 환경연구단체가 식품별로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

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계산한 결과에서 소고

기는 양고기에 이은 2위 식품인 것으로 밝혀졌다. 식품 

1㎏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배출량이 소고기는 

27㎏으로서 닭고기(6.9㎏)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이산화

탄소를 배출한다.

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‘가이아 이론’의 창시자

인 제임스 러브록 역시 소고기의 이런 폐해에 대해 역설

했다. 그는 지구를 위협하는 3C가 있다고 주장했는데, 

그중 하나가 바로 소(cattle)다. 나머지 2개의 C는 온실가

스를 대량 배출하는 자동차(Car)와 삼림 파괴를 상징하

는 기계톱(chain saw)이다.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

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

(89.7㎏)으로서, 소비량이 가장 적은 방글라데시(2.1㎏)

보다 약 43배나 많다.

지구온난화 막으려면 ‘소고기’ 먹지 마라


